
문화공간으로탈바꿈한 DMZ…11월 15일까지전시회

[앵커] 남북갈등의상징이었던비무장지대에서예술전시회가열렸습니다.

정부는오는 11월까지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개관전시를비대면으로진행한다고밝혔는데요.

이번전시에는경계없는 DMZ, 그아름다운평화를주제로한작품들이눈길을끌었습니다.

특히남북간화해와대화를상징하는 5곳에서전시회가열려의미를더했습니다.

장현민기자가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고성군제진역에있는남북출입국사무소.

출입국사무소간판앞에 ‘우린그간리듬이통맞지않았어요’라는문구가붙어있습니다.

우리에겐다소모호하게들리는이문구는북한출신백남룡작가가쓴소설 ‘벗’에서인용한구절입니다.

관객들은건물에설치된문구를보며그동안엇갈려온남북관계에대해새롭게생각하게됩니다.

또다른작품인임흥순작가의 ‘고야(古夜)’입니다.

‘옛날밤’이라는뜻의고야는남북접경지역인파주시장단면에거주하는주민들이야기를주제로한작품입니다.

작품은주민들의증언을비롯해분단이가져온대립과긴장, 비무장지대의생태적가치등을상징하는이미지로구성돼
있습니다.

<현장음>
“우리바깥양반은하는얘기가매일나를붙들지만않으면내가걸어서가도 3시간이면집에가는데, 어떤때는뭐하루만
가면가는데, 그생각만하고사는거예요.”

통일부남북출입사무소가주최한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개관전시에출품된작품들입니다.

전시는경기도파주시남북출입사무소 ‘유니(Uni)마루’를비롯해도라산역과파주철거감시초소, 강원도고성군의제진
역, 국립통일교육원등 5곳에서동시에진행됩니다.

이번전시에는통일과평화, 생태와보존, 연결과연대, 교류확장의의미를담은작품 34점이출품됐습니다.

전시총감독을맡은정연심교수는 “예술을통해아픈기억을추모한다는마음으로준비했다”고설명했습니다.

<정연심 / 홍익대교수, 9월 15일 'DMZ platform Artist Talk'>
“우리는분단과전쟁의상징이었던한국의 DMZ에평화지대·생태지대를구축하기위해이번전시를기획하게되었습니
다. 또한과거의아픈기억을추모하고예술이포용할수있는새로운예술공동체를기획하기위해이번전시를하게되
었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은이번전시를통해갈등의공간이었던비무장지대가평화·통일·문화의공간으로재탄생하길기대했
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장관>
“금단의공간이었던 DMZ는예술과문화, 생태가함께하는평화통일문화공간으로재탄생해서우리국민의품으로돌아
가게됩니다. 또남과북의여러예술인들이자유롭게교류하며서로영감을얻고새로운예술을탄생시키는창조의플랫
폼으로도발전해나가기를기원합니다.”

다만이번전시회는코로나19 사태에따라누리집을통한비대면중심으로진행됩니다.

정부는지역별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따라일부전시장에한해소규모방문관람을허용할방침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